
    코로나19 현재 및 향후 중국정부 대처 방안
(KIC중국, 2021.6.8)

□ 中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대상 연령대 3세 이상으로 확대

  중국 국무원 연합예방통제 메커니즘 과학연구 핵심팀 백신 연구·개발 전담반 관련 책임자는 6일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연령 범위를 3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접종자 연령은 최대 100세를 넘

어섰다. 현재 전문가들은 3세~17세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증을 마쳤으며 국가 관계

부처 승인을 거쳐 방역 필요에 따라 고연령대에서 저연령대로 단계별로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人
民网, 2021.6.8.)

□ 中, 중소기업 부담 줄여주기에 주력

  원자재 가격 상승부터 주문량 감소, 인건비 상승까지…. 올해 들어 중국 중소기업에 여러 악재가 

겹치자 중국 당국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올해 들어 복잡한 중국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주문량 

감소, 정산 지연, 구인난 등 악재가 겹쳐 중국 소·영세기업 경영이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다운스트림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었다.

  왕장핑(王江平)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1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대부분이 산업사슬의 미들-다운스트림에 있어 가격 협상 능력이 부족하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

로 인한 비용 압박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러 부처에서 '원자재 가격 잡기'에 나섰고 국무원 상무회의는 세 차례 열린 관련 회의를 

통해 소·영세기업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에 의한 타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한 책임자는 가격 부풀리기, 가격 담합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엄격

히 단속할 것이라는 향후 방침을 전달하고 중소기업 감세 정책 실시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 줄이기 외에도 세금·금융·채용·사회보험 등 기업 지원 정

책도 강화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신부는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대출 지원 강화를 유도할 방

침이며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등 정부 투자 기금을 필두로 민간자본을 통한 직접 융자 규모 확대

에 나설 예정이다.

  그 외에도 중국 당국은 공평 경쟁이라는 시장 환경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선 당국이 내놓은 세금·금융·사회보험 등 차세대 지원 정책이 잇따라 실시되면서 중소기

업의 회복과 활력 강화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생산 및 경영 상황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

면 올해 1~4월 규모 이상 소·영세 공업기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뿐만 아니라 소·영세기업의 전기 사용량도 늘었다. 4월 소·영세기업의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고 2019년 같은 기간보다는 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新华社, 

2021.6.5.)


